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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덴마크, 비만세 폐지

이정환 선임연구원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fat tax)'를 도입하였던 덴마크가 1년 만에 과세 포기를 선언

   덴마크 정부는 11월 10일 비만세를 비롯하여 도입 예정이었던 설탕세와 초콜릿세 등을 폐지하겠

다고 발표

 덴마크는 비만 문제 해결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011년 10월부터 2.3% 이상의 지방을 포함한 모든 

식료품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 바 있음. 

   덴마크는 유럽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만율과 낮은 기대여명 수준을 보였음.

     - 국민의 47%가 과체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3%는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 

 

 비만세는 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대보다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 등에 미치는 손실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나 폐지됨.

   비만세 도입 이후 식료품 물가 상승, 생산비용 증가, 식료품 소매업 위축, 소비자 편익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소비 측면에서는 질 좋은 고지방 식료품은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질 낮은 저지방 

식료품 소비가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가 그만큼 축소됨. 

     - 비만세 부과 이후 2.3% 이상의 지방이 포함된 버터, 오일, 소시지, 치즈 크림 등의 가격이 평균

적으로 9% 상승함.

   생산 측면에서는 고지방 식료품 생산에서 저지방 식료품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비용이 추가됨. 

   유통 측면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고지방 식료품을 인접 국가에서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국내 판매

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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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덴마크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인해 북유럽 국가 중 가장 취약한 상황에 직면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비만세 관련 경제적 손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덴마크 정부는 식료품에 대한 과세가 국민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기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함.

    비만세 도입 실패로 같은 취지를 지닌 설탕세와 초콜릿세 도입에 대한 계획도 더불어 폐지됨.

                                                                (Wall Street Journal,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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